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 재윤♥영주, 눈물의 상
봉과 함께 대망의 피날레! 시청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 막 내
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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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서스펜스와 재미로 시청자를 쥐락펴락한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가 뜨거운 극찬 속에서
대망의 피날레를 맞이했다.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전에 없던 ‘좀콤’ 장르로 강렬하게 각인되며 K-좀비물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작품으로 강한 여운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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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는 군인 재윤과 곰신 영주가 좀비에 습격당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달려가는 이야기다.

마지막 8화에서는 모두의 염원 속에서 ‘재윤'(박정민)과 ‘영주'(지수)가 재회하는 그 순간까지 눈 뗄 수 없는 재미와 스릴이 이어졌
다. 더 큰 위기가 닥친 두 사람을 간절히 응원하게 만들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끝까지 요동치게 만들었다.

드디어 전 인원 타워 탈출을 눈 앞에 둔 ‘재윤’ 팀은 기쁜 마음이 부풀었지만 ‘김병장’(김상흔)이 좀비화되었고, ‘경식’(김정진)마저
말 없이 ‘재윤’ 팀을 이탈하면서 끝까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전개로 시청자들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 큰 위기가 닥쳐온 ‘영주’
는 역무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안전한 곳에 숨어들었지만 역무원의 존재가 환영임이 밝혀지며 시청자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
다.

마침내 ‘재윤’과 ‘영주’가 눈물의 상봉에 성공한 순간, 모든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좀비 떼의 습격과 예측 불가능한 위협들 속에
서 헤어졌던 두 사람이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무수한 예측이 난무했던 가운데, 8화는 마지막까지 고공행진하는 스릴과 재미로
극을 꽉 채우며 독보적인 ‘좀콤’ 장르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대망의 마지막 화를 맞이한 <뉴토피아>를 향한 해외 언론과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끝까지 뜨겁게 끓어 올랐다. 윤성현 감독만의 독
창적이고 신선한 감각으로 좀비물과 로맨스의 황금 밸런스를 보여주며 ‘좀콤’ 장르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이 이어졌다. 포기하
지 않고 질주하며 폭풍 성장한 캐릭터들, 클래식한 좀비물의 과감한 비주얼에 오락적 본질에 충실한 유쾌함까지 모두 잡은 좀비물
에 박수갈채가 계속 됐다.

“좀비 콘텐츠에 대한 신선한 해석! 인간 본성의 다양한 톤을 잘 포착했다!”, “모든 에피소드에 주목하게 되는 시리즈! 처음부터 끝까
지 엔터테이닝하다!”, “정말 재밌고 훌륭한 촬영 기법. 웃음, 소름, 사랑돋는 캐릭터들! 정말 좋은 작품!” 등 전 세계 시청자들이 열광
한데 이어, “한국에서 만든 좀비 드라마 중 최고!”, “재윤이랑 영주 만날 때 내가 다 기분 좋았다. 고어한데 웃기고 귀엽고 너무 재밌
는 말 그대로 뉴토피아였음!”, “이제 금요일 무슨 낙으로 살지ㅠ 갈수록 너무 재밌어지면서 최애 좀비물 됨! 주말에 다시 몰아봐야
지”, “설명이 필요없어요. 무조건 보세요. 한 번 틀면 정주행 안하곤 못견뎌요”,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서 보기 좋았는데 끝나서 섭
섭해”, “진짜 완전 재미있어요!” 등 한국 시청자들이 마지막까지 쏟아낸 호평이 <뉴토피아>의 엔딩을 더욱 뜨겁게 장식하고 있다.

전세계에 ‘좀콤’ 신드롬을 불러 일으키며 화제를 모은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의 전편은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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